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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비극의 상상력｣ 아트엔스터디 강의 자료

제4강 : 아이스퀼로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작

김헌 (서울대 HK연구교수)

*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금요일에는 강의가 없었습니다. 두 시간의 결강을 보강하기 

위하여 2월 5일, 2월 12일에 진행되는 2번의 강의는 3시간씩 진행하겠습니다.

1. 최초의 그리스 비극 시인으로 꼽히는 사람은 기원전 6세기 경에 활동했던 이카리아 출신

의 테스피스다. 그는 배우로서 무대에 나타난 최초의 사람으로서 합창서정시의 형식(아마도 

디튀람보스)에 배우를 도입하고 가면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물의 역할을 하는 드라마의 최초 

형태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합창단의 노래, 합창단 지휘자와 배우 사이의 대화가 

어우러진 것이 테스피스가 만든 비극의 최초 형태였으리라 짐작된다. 기원전 534년경 제61

기 올륌피아기의 대(大)디오뉘소스제에서 처음으로 그와 같은 형식의 비극을 공연했다. 그 

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 그는 이를 계기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순회공연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 테스피스에 의해 창안된 비극의 형식에 제2의 배우를 넣어 배우들 사이의 대화가 비극의 

중심에 오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드라마 형식을 만든 시인이 바로 아이스퀼로스다. 이

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비극 시인이라고 불리곤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의 

비극은 드라마라기보다는 합창서정시의 변형에 가깝다는 말이다. 아이스퀼로스는 또한 비극

3부작이 내용적으로 연속되도록 플롯을 구성한 시인이다.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비극의 3부작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있었더라도 세 작품들 사이의 내용들이 긴밀하게 연결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것은 기원전 484년이었다. 

3. 기원전 6세기경(아마도 534년경) 페이시스트라토스에 의해 열린 대디오뉘시아 제전에서 

테스피스가 시가경연대회에서 비극의 형식을 들고 나와 우승을 차지한 이후, 아이스퀼로스

가 처음 우승을 차지한 기원전 484년까지, 비극 작품이라고 불리던 작품은 몇 개가 창작되

고 공연되었을까?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국가들이 재건되

는 가운데 극문화의 황금기를 이루던 고대 그리스 고전기부터, 특히 그리스 3대 비극작가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아이스퀼로스가 우승을 차지하였던 484년부터, 펠로폰네소스 전

쟁 이후 가속화되던 극문화의 쇠퇴기로 꼽히는 기원전 220년경까지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고 공연되었을까? 일 년에 두 차례씩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대회마다 3명의 작

가가 3편으로 이어지는 비극 삼부작과 1편의 사튀로스극을 들고 나왔으니, 출품된 작품만 

일 년에 약 24편이 된다. 약 300년 동안 고대 그리스의 극문화 전성기 동안 비극 경연대회

가 일 년에 두 차례씩 매년 열렸다고 단순 가정한다면 산술적으로 7,200여 편(사튀로스 극

을 제외한다면 5,400여 편의 비극 작품이 창작되었을 것이다. 적게 잡아도 수천편의 작품이 

창작되고 공연되었을 것이며, 비극 작가들의 이름도 수백 이상을 헤아릴 만큼 꽤 많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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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짐작할 수 있다. 

4. 하지만 우리들에게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비극 3대 작가의 작품 31편(+사튀로스

극 1편) 정도다. 13차례 우승한 아이스퀼로스(기원전 525/4-456/7년)의 작품 7편(페르시

아인들, 테바이를 공격한 7인, 탄원하는 여인들,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오레스테

이아 3부작 -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 18차례 우승한 

소포클레스(기원전 497/6-406/5)의 작품 7편(아이아스, 안티고네, 트라키스의 여인들

, 오이디푸스 왕, 엘렉트라, 필록테테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4(+1)번 우승한 

에우리피데스(기원전 480-406년)의 작품 17편(+사튀로스극 1편)(알케스티스, 메데이아

, 휩폴뤼토스, 헤카베, 안드로마케, 헤라클레스의 자녀들, 탄원하는 여인들, 헤
라클레스, 트로이아의 여인들, 엘렉트라, 헬레네, 타우리케의 이피게네이아, 이온

, 포이니케의 여인들, 오레스테스,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박코스의 여신도들 + 

사튀로스 극 퀴클롭스) 만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것들도 세 작가가 쓴 작품의 전부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7편의 작품이 남아 있는 아이스퀼로스의 경우에는 약 90여편의 작품

을 썼으며, 역시 7편의 작품이 남아 있는 소포클레스의 경우에는 약 123편의 작품(이 가운

데 114편의 제목이 남아 있다.)을 썼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7편(+1편)의 작품을 썼던 에

우리피데스는 약 92편의 작품을 썼다고 한다.

5. 우리는 남아 있는 소수의 작품만으로 그리스 비극의 전모를 가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 왜 31편의 비극만이 남게 되었을까? 사라진 작품들은 왜 사라졌을까? 누구의 시각에 의

해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 수많은 작품들이 역사 속으로 휩쓸려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작

품들만이 남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남아 있는 작품만을 가지고 

300년 이상 지속되었던 그리스 비극의 역사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6.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의 여신들로 이루

어져 있다. “오레스테이아”란 오뒷세이아가 ‘오뒷세우스에 관한 노래’이듯이, ‘오레스테스

에 관한 노래’다. 아이스퀼로스는 기원전 458년 이 작품과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사

튀로스극 프로테우스를 가지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13번째 우승을 차지하였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는 기원전 499년 24세의 나이로 처음 비극 경연 대회에 참가하였고, 기원전 

484년 4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작품은 현존하

는 고대 그리스 비극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3부작을 보존하고 있는 작품이다. 아트레우스 

가문의 저주를 신화적 배경으로 아가멤논의 암살과 클뤼타임네스트라의 암살, 그리고 오레

스테스의 면죄가 이어진다. 

7. 아트레우스 가문의 저주 : 아트레우스 가문의 저주는 탄탈로스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신

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인 펠롭스를 죽여 요리를 한 후 신들에게 대접하였다. 하지

만 이를 알아차린 신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만이 펠롭스의 어

깨 부분을 먹었다. 신들은 탄탈로스를 괘씸하게 여겨 하데스의 세계로 보내 영원한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고통의 형벌을 겪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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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쌍하게 죽은 펠롭스는 신들에 의해 다시 살아났고, 없어진 어깨에는 상아가 채워

졌다. 펠롭스는 힙포다미아를 마음에 두고 그녀의 아버지와 마차경주를 제안하였다. 이 과

정에서 펠롭스는 힙포다미아 아버지의 충복이었던 뮈르틸로스를 매수하여 마차가 전복되도

록 하였다. 결국 힙포다미아 아버지는 죽고 펠롭스는 그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펠롭스는 

뮈르틸로스에게 약속된 보상을 하는 대신 없애버렸다. 죽어가면서 뮈르틸로스는 펠롭스와 

그 자손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는데, 이로부터 아트레우스 가문의 저주는 시작된다. 아트

레우스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펠롭스의 아들이다. 

아트레우스에게는 튀에스테스라는 형제가 있었다. 이들은 뮈케네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

다. 아트레우스에게는 아에로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트레우스의 형제인 튀에

스테스의 애인이었다. 아에로페는 튀에스테스를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하였지만, 아트레우스

는 곧 빼앗긴 왕위를 되찾고 튀에스테스를 쫓아낸다. 자기 아내 아에로페와 튀에스테스의 

관계를 알게 된 아트레우스는 튀에스테스의 아들들을 죽여 그 몸으로 요리를 하여 튀에스테

스가 먹게 한다. 자식의 몸을 먹은 죄로 추방당한 튀에스테스는 신탁에 따라 자신의 딸인 

펠로피아와 동침한 후 아이기스토스를 낳는다. 자신의 아버지와 동침한 사실을 수치스러워 

한 펠로피아는 아이기스토스를 버리는데, 이 아이는 아트레우스에게 건네져 친아들처럼 양

육된다. 튀에스테스는 성년이 된 아이기스토스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 아트레우스를 

죽인다.

아트레우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였다. 아트레우스를 죽인 튀

에스테스와 아이기스토스는 이 두 아들을 스파르타로 쫓아냈다. 이들은 스파르타의 왕 튄다

레우스의 딸 클뤼타임네스트라와 헬레네 자매와 각각 결혼을 한다. 메넬라오스는 스파르타

의 왕이 되고, 형 아가멤논이 튀에스테스와 아이기스토스를 몰아내고 뮈케네의 왕이 되는 

것을 돕는다. 그러던 중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가 메넬라오스의 부인 헬레네를 납치하였

고, 이로 인해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난다. 트로이아로 원정을 떠나기 직전, 아가멤논은 아르

테미스 여신을 노엽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정을 떠날 수 없게 된 아가멤논은 첫째딸 이피

게네이아를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산제물로 바쳐야만 했다. 하지만 어머니 클뤼타임네스트라

는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끝내 이를 감행한 아가멤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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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게 되고, 아가멤논에게 복수를 계획하던 아이기스토스의 유혹에 넘어가 아가멤논의 

암살을 계획하게 된다. 

8. 아가멤논 (아래 그림. The Murder of Agamemnon, Pierre Narcisse Guerin 

(1774-1833), Louvre, Paris)

장소는 아르고스(뮈케네)에 있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의 궁정 앞. 

1-39행 : 트로이아의 함락을 알

리는 봉화를 기다리는 파수병

이 대사(프롤로고스)를 한 후 

퇴장.

40-257행 : 아르고스 시의 노인

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등장하

여 노래를 부른다. 그 사이 클

뤼타임네스트라가 하녀들과 

함께 등장한다.

258-354행 : 코로스 지휘자가 

클뤼타임네스트라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가 이어진다. 대답

을 하던 클뤼타임네스트라가 퇴장.

355-487행 : 코러스의 합창.

488-680행 : 코러스의 지휘자가 말을 하는 동안 전령이 등장하여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다. 그 사이 클뤼타임네스트라가 다시 등장해서 긴 대사를 읊은 후에 다시 퇴장. 그 후 

코러스 지휘자와 마저 대화를 나누던 전령도 퇴장.

681-781행 : 코러스의 합창

782-974행 : 마침내 아가멤논이 캇산드라를 마차에 태우고 등장하고, 이어 나타난 클뤼타

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과 대화를 나나다가 클뤼타임네스트라가 깔아놓은 융단을 밟고 궁

안으로 들어간다. 

975-1034행 : 코러스의 합창

1035-1071행 : 클뤼타임네스트라가 다시 등장하여 캇산드라에게 들어오라 명한 후에 코러

스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퇴장함.

1072-1177행 : 남아 있던 캇산드라와 코러스장, 그리고 코러스가 서로 노래를 주고 받으며 

대화를 나눔.

1178-1330행 : 캇산드라와 코러스 장 사이에 긴 대화가 오고감.

1331-1370행 : 코러스의 합창이 독창 형식으로 짧은 노래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아가멤

논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1371-1576행 : 아가멤논과 캇산드라의 시신이 공개되고, 그 옆에 클뤼타임네스트라가 서서 

크로스 장과 코러스와 함께 긴 대화와 노래가 오고간다.

1577-1673행 : 아이기스토스가 등장하여 코러스장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마지막에 클뤼타

임네스트라가 끼어들고 난 후, 배우와 코러스 모두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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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아르고스의 궁정 가까이 있는 아

가멤논의 무덤.

1-21행 : 오레스테스와 퓔라데스

가 등장하고 오레스테스의 대

사가 프롤로고스로 제시된다.

22-83행 : 여자 노예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제주(祭酒)를 바칠 

준비를 하고 엘렉트라와 함께 

등장하며 노래한다.

84-211행 : 엘렉트라가 코러스의 

지휘자와 대화를 주고받는다.

212-305행 : 숨어 있던 오레스테

스가 퓔라데스와 함께 나타나 

엘렉트라와 대화를 나누고 중

간 중간에 코러스의 장이 끼어

든다.

306-478행 : 코러스와 오레스테스, 엘렉트라가 번갈아가며 노래를 주고받는다.

479-584행 :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 코러스의 지휘자가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후 오레스

테스와 엘렉트라, 퓔라데스가 퇴장한다.

585-651행 : 코러스의 합창.

652-718행 : 퓔라데스와 함께 궁전을 찾아간 오레스테스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클뤼타

임네스트라가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모두 퇴장한다.

719-729행 : 코러스의 짤막한 합창.

730-782행 : 유모가 등장하여 코러스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퇴장한다.

783-837행 : 코러스의 합창.

838-854행 : 아이기스토스가 등장하여 코러스장과 짤막한 대화를 나누고 퇴장한다.

855-868행 : 코러스의 짤막한 합창.

869-930행 : 아이기스토스의 비명이 들리고 하인이 등장하여 죽음의 소식을 전한다. 이어 

클뤼타임네스트라가 등장하여 하인과 짤막한 대화를 나눈다. 곧바로 피 묻은 칼을 든 오

레스테스와 퓔라데스가 달려 나온다. 오레스테스와 클뤼타임네스트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가 둘이 함께 궁전으로 퇴장한다.

931-971행 : 코러스의 합창.

972-1076행 : 궁전의 문이 열리고 아이기스토스와 클뤼타임네스트라의 시신이 있고, 그 옆

에 오레스테스가 서 있다. 오레스테스가 코러스와 코러스 지휘자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 

이어 오레스테스가 뛰쳐나가고, 코러스의 짧은 노래 후에 코러스도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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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비의 여신들 (아래 그림. Adolphe Bouguereau: "The Remorse of Orestes" 

(1862)) 

첫번째 장면은 델포이에 있는 아

폴론 신전 앞. 

1-63행 : 아폴론 신전의 예언하

는 여사제가 기도를 올린다. 

기도가 끝나면 퇴장한다.

64-93행 : 문이 열리면서 신전 

안이 보인다. 복수의 여신들

(코러스)이 의자에서 자고 있

고, 오레스테스가 보인다. 아

폴론이 헤르메스를 데리고 그

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눈다.

94-139행 : 클뤼타임네스트라가 

복수의 여신들을 깨우는 말을 

한다. 복수의 여신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깨어나자 클뤼타임네스트라의 혼백은 사라진다. 

140-177행 : 깨어난 자비의 여신들(코러스)이 합창을 한다.

178-234행 : 아폴론이 등장하여 코러스 지휘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 코러스와 아폴론이 차

례로 무대를 떠난다. 

235-396행 : 장소는 아폴론 신전에서 아테나이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팔라스 아테네의 

신전으로 바뀐다. 오레스테스와 코러스(복수의 여신들)이 등장하여 대화를 나눈 후에, 코

러스의 합창이 길게 이어진다.

397-489행 : 아테나가 등장하여 코러스 지휘자와 대화를 나눈 후, 퇴장한다.

490-565행 : 코러스의 합창.

566-777행 : 장면은 다시 아레이오스 파고스 법정으로 옮겨진다. 아테나가 전령과 최초 배

심원들로 뽑힌 11명의 아테나이 시민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등장. 아테나와 아폴

론, 오레스테스와 코러스장 사이의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마침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오레스테스와 아폴론이 퇴장한다.

778-1047행 : 남은 코러스와 아테나가 서로 합창과 노래로 대화를 주고받고 난 후, 전원이 

퇴장한다. 복수의 여신은 자비로운 여신들로 이름이 바뀐다. 


